
<동정자료>

김현미 장관“교통 SOC 안전·효율 강화로 올림픽 성공 

지원”지시

주민-지자체 중심 도시재생 뉴딜 준비·둥지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 강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3주가량 앞둔 

16일(화) 강릉을 방문하여 올림픽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포함한 종합

적인 수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방문하여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 먼저, 김 장관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대비 

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설장비 및 자재 등을 점검했다.

ㅇ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완벽한 

도로 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및 비상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기습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이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찾아 선수단과 국내외 관중의 원활한

이동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교통 서비스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토의하며,

ㅇ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SOC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여 누구도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 장관은 다음 일정으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강릉시 옥천동을 방문하여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거버넌스 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올림픽 개최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인상 요구로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상생협약·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

했다.

□ 강릉에서의 일정을 마친 김 장관은 경강선 KTX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교통 O2O 분야 영리더 

간담회’를 갖고,

ㅇ “평창올림픽의 성패는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약된 교통 분야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의 발이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그린카, 위즈돔, 벅시, 이지

식스 대표 등 젊은 기업가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본부 센터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등 젊은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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